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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행동은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정신건강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폭식행동은 주로 청소년과 대학생 연

령대에서 흔히 나타나며 여자 대학생들은 일반 여자 직장인에 비해 폭식행동 및 신경성 폭식증을 더 많

이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

는 영향을 심리적 공허감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에는 정신질환 이력이 없는 여자 대학생 

명이 참여하였다 한국판 폭식행동 척도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한국판 다차원적 

공허감 척도 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추구 성향 폭식행동 심리적 공허감 간 상관관계가 유의하였다 둘째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에서 심리적 공허감의 완전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감각추구 성향이 

심리적 공허감을 통해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폭식행동 예방 및 개입 프로

그램에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감각추구 성향 폭식행동 심리적 공허감 내면의 공허함 매개효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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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심리학회지 건강: 

폭식 은 섭식장애의 주 증상 (Binge Eating)

중 하나로 임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 

통해 정의된다 첫째 제한된 시간 동안예. , ( : 2

시간 이내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 

들이 섭취할 수 있는 양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둘째 섭식 과정에서 먹는 것을 중단. , 

하지 못하거나 무엇을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고 느끼는 조절 상

실감이 동반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국민건강보험공단Association: APA, 2013). 

통계자료에 따르면 년에서 년(2023) 2018 2022

에 섭식장애로 진단받은 인원은 명에서 8,321

명으로 약 가 증가했다 섭식장애 12,477 49.9% . 

진료 인원 중 여성 환자가 전체의 를 차80.9%

지하였고 폭식 관련 장애는 대 여성에, 20~30

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여성 환자의 비율은 , 

남성에 비해 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5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성인 초기의 ( , 2015). 

여자 대학생 중 약 가 준임상적 폭식 13~19%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raighead, 

폭식 행동은 최근 현대 사회에서 중요1995). 

한 정신건강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비만 , 

및 섭식장애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적응적 심

리문제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미리혜( , 

이와 같이 폭식행동은 다양한 심리적 2008).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개인의 성, 

격적 특성과 정서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 중 심리적 공허감 은 폭식행(Emptiness)

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서적 요인 중 하

나로 보고되고 있다 공허감이란 실제 혹은 . 

가상의 대상과의 관계 상실로부터 비롯되는 

심리적 상태로 무존재감 외부 세계와의 단, , 

절감 삶의 무의미함 목적의식의 상실과 같, , 

은 부정적 정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

다이소민 등 의 ( , 2024). Ermis-Demirtas (2022)

연구에 따르면 공허감의 하위요인은 정서적, 

실존적 사회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내면의 , 

공허함 관계성의 부재 무의미함으로 나뉜다, , . 

먼저, 내면의 공허함은 공허감의 정서적 측

면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신의 내적 

감정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정서적 

배고픔과 이를 채워줄 무언가를 갈망하는 상

태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Frankl, 1985). 관계

성의 부재는 사회적 차원에서 공허감을 나타

내는 개념으로 공동체 내에서 공유되는 의미

의 부족과 사회적 관계에서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역량이 결여되어 있음을 의미

한다 마지막으로 (Cushman, 1990). 무의미함

은 실존적 측면의 공허감으로 삶의 의미나 목

적 명확한 방향성이 결여되어 자신의 삶을 , 

무의미하게 인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Frankl, 

일부 연구에서는 폭식행동이 개인이 1985). 

경험하는 괴로운 공허함과 허무한 감정을 제

거하기 위한 즉각적인 대처수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Goodsitt, 1985). 

폭식행동이 타인과 함께 있을 때보다 혼자 있

을 때 더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많으며, 

이는 개인이 느끼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한 시

도로 해석되기도 한다(Orleans & Barnett, 

이와 유사하게 등 의 연구1984). Bourke (1992)

에서도 감정적 공허감이나 충족되지 않은 욕

구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폭식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도 심리. 

적 공허감과 폭식행동 간의 관계가 검증된 바 

있다 여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상 식사 행. 

동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공허감과 무가치감이 폭식경향이 높은 집단과 

밀접한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

윤 또한 수치심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 2003). ,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 

살펴본 연구에서는 수치심의 하위 요인 중 공

허감이 폭식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최영숙 더불어 섭( , 2014). 

식장애가 있는 대 여성을 대상으로 수행10~30

된 질적연구에서도 삶에서 충족되지 못한 공

허감을 폭식행동을 통해 해소하려는 경향이 

보고된 바 있다한달롱 이러한 선행연( , 2015). 

구는 폭식행동이 단순한 충동적 섭취가 아닌 

내적 결핍 상태에 대한 반응이라는 점을 시사

한다. 

한편 폭식행동과 관련된 성격적 요인 중 , 

하나로 감각추구 성향이 논의되어 왔다 감각. 

추구 성향은 다양하고 복잡한 경험에 대한 

욕구와 경험을 위하여 신체적 사회적인 위험, 

을 감수하면서까지 자극적인 경험을 추구하

는 것으로 충동성의 하위요인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성향은 (Whiteside & Lynam, 2001). 

섭식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이 신경성 폭

식증 및 폭식행동과 관련될 수 있음이 보고되

었다 최근 연구에 따(Brewerton et al., 2018). 

르면 감각추구 성향과 충동성 위험추구가 높·

은 개인은 무제어적 섭식 수준이 높아 음식 , 

섭취 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되었다(Yeomans et al., 202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감각추구 성향은 , 

충동적 행동과 문제적 섭식과 연관될 가능성

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Brewerton et 

심리적 공허감은 al., 2018; Zuckerman, 1994), 

이러한 부적응적 행동을 강화하거나 촉발하는 

핵심 정서 요인으로 보고되어 왔다(Goodsitt, 

이에 대해 공허감에 1985; Miller et al., 2020). 

대한 다양한 반응으로는 주로 공허감을 견디

기 위한 충동적인 전략을 사용한다는 보고도 

존재한다 특히 감각추구 (Miller et al., 2021). 

성향이 높은 개인은 즉각적 보상에 민감하고 

충동적 반응 경향이 뚜렷하여 과도한 음식 섭

취 같은 문제적 섭식 행동에 노출되기 쉬운 

반면 심리적 공허감을 경험하는 개인은 정서, 

적 결핍을 완화하기 위해 폭식행동을 하나의 

대처 방식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 간의 관

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요인을 탐색할 필

요가 있다 다시 말해 공허감이라는 내적 결. , 

핍 상태가 개입될 때 폭식으로 연결되는 위

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이다 감각추구 성향 그 자체만으로는 폭식행. 

동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개, 

인이 경험하는 심리적 공허감이 존재할 때 

비로소 폭식행동으로 이어지는 정서적 경로

가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은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개Zuckerman(2014)

인들은 만성적 저각성 환경에서 각성 수준이 

최적보다 낮아서 지루함이나 공허감 같은 불

쾌정서를 경험하기 쉬우며 폭식은 이러한 저, 

각성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보상적 행동 

기제로 기능할 수도 있다.

기존 연구들은 폭식행동과 심리적 공허감

의 관계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 

각각 연구해 왔으나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 

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공허감이 어떠한 역할

을 수행하며 특히 공허감을 다차원적 정서 , 

개념으로 구분하여 하위 요인별 영향력을 분, 

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를 위한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각추구 성향은 폭식행동과 정적인 , 

관계를 보일 것이다. 

둘째 감각추구 성향은 심리적 공허감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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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위요인인 내면의 공허함 관계성의 부재, , 

무의미함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셋째 심리적 공허감과 그의 하위요인인 내, 

면의 공허함 관계성의 부재 무의미함은 폭, , 

식행동과 정적인 관계를 보일 것이다. 

넷째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의 관계에, 

서 심리적 공허감과 그의 하위요인내면의 공(

허함 관계성의 부재 무의미함은 병렬매개효, , )

과를 보일 것이다.

방  법

연구 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대학 커뮤니티 공지와 소셜 네트

워킹 서비스를 통해 여자 대학생 명으로부206

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명 . 206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과 남성으

로 응답한 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총 명5 , 201

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앞서 . 

모든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사전

에 안내하였으며 자발적 참여 동의를 받은 , 

후 설문을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 

로 처리되어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

그림 연구 모형1. 

그림 연구 모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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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도구

감각추구 성향.  감각추구 성향을 측정하

기 위하여 와 이 개발Whiteside Lynam(2001) , 

등 이 개정한 후 임선영과 이영Cyders (2007)

호 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다차(2014)

원적 충동성 척도(Urgency, Premeditation, 

Perseverance, Sensation seeking, Positive 

urgency: UPPS-P 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 . 

부정적 긴급성 긍정적 긴급성 계획성 부족, , , 

지속성 부족 감각추구의 개 하위요인으로 , 5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와 , Whiteside

이 감각추구를 충동성의 하위요Lynam(2001)

인으로 개념화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

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의 감각추(UPPS-P)

구를 측정하는 문11 항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 

항은 점 척도 점 매우 동의한다4 Likert (1 : , 4

점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로 평정된다 점수: ) . 

가 높을수록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것을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 문항의 총점을 사11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 

(Cronbach 는 이었다s ) .88 .α

폭식행동.  폭식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등 이 개발하고 이수현과 현Gormally (1982)

명호 가 번안한 한국판 폭식행동 척도(2001)

(Binge Eating Scale: BES)를 사용하였다 본 . 

척도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6 . 

폭식행동과 관련된 개의 진술 중 하나를 3~4

선택하도록 되어 있으며 문항당 점 또는 , 0~2

점으로 평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폭식행0~3 . 

동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Cronbach 는 이s ) .93α

었다. 

심리적 공허감.  심리적 공허감을 측정하

기 위하여 Ermis-Demirtas 이 개발하고 (2022)

이소민 이 번안한 한국판 다차원적 공(2024)

허감 척도(Korea-Multidimentional Sense of 

Emptiness Scale: K-MSES)를 사용하였다 본 . 

척도는 문항으로 13 내면의 공허함 문항(5 ) , 

관계성의 부재 문항(5 ) , 무의미함 문항(3 )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점 척도. 5 Likert (1

점 거의 없다 점 거의 그렇다로 평정된다: , 5 : ) . 

점수가 높을수록 심리적 공허감의 수준이 높

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 

합치도(Cronbach 는 이었으며 하위요인 s ) .96 , α

별로는 내면의 공허함은 관계성의 부재는 .95, 

무의미함은 이었다.96, .92 .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상관분석은 을 사용SPSS 30.0

하였으며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의 Hayes

을 사용하였다 변인 간의 Process Macro 4.3 .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의 상관분Pearson

석을 시행하였다 자극추구 성향과 폭식행동. 

의 관계에 대한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와 

심리적 공허감의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를 적Process Macro Model 4

용하였다 또한 매개 모형에서의 간접효과 크. 

기가 유의한지 부트스트래핑 방(Bootstraping) 

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고 마지막으로 다중, 

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해 공차한계와 VIF

를 알아보았다.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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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통계학적 결과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만 세 표21.75 , 

준편차는 이었다 연구 참여자의 학력 수2.64 . 

준은 년제 대학교 재학생이 명 전4 190 (94.5%), 

문 대학교 재학생은 명 이었다 재학 11 (5.5%) . 

학년은 학년 명 학년 명1 25 (12.4%), 2 34 (16.9%), 

학년 명 학년 명 으로3 59 (29.4%), 4 83 (41.3%) , 4

학년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거주 형태는 부. 

모 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명107

자취 명 기숙사 거주 명(53.2%), 70 (34.8%), 23

기숙사에 거주하되 매주 본가 방문은 (11.4%), 

명 이었다 한편 전체 참여자 중 정신1 (0.5%) . , 

과적 병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명12

이었다(6.0%) .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감각추구 성향 심리적 공허, 

감의 하위요인인 내면의 공허함 관계성의 부, 

재 무의미함과 폭식행동의 상관관계를 확인, 

하고자 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Pearson

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1 . 

분석 결과 감각추구 성향은 폭식행동(r=.279, 

p 과 심리적 공허감<.001) (r=.372, p 과 유<.001)

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폭식행. 

동과 심리적 공허감 간에도 비교적 큰 크기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r=.634, 

p 이는 감각추구 성향 수준이 높을수록 <.001). 

심리적 공허감과 폭식행동 수준이 높으며 심, 

리적 공허감 수준이 높을수록 폭식행동이 증

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심리적 공허감과 그 하위요인 간에 , 

높은 상관이 나타나 병렬매개모형에 투입된 , 

심리적 공허감 하위요인 간 다중공선성을 확

인하기 위해 폭식행동을 종속변수로 하고 감

각추구 성향과 세 하위요인을 동시에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차한계는 . 

이상 는 이하로 나타나 심각.365 , VIF 2.740 , 

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

감각추구 성향이 심리적 공허감을 통해 폭

식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모델 를 활용하여 매개분석을 Process Macro 4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2 . 

변인 1 2 2-1 2-2 2-3 3

감각추구1. -      

심리적 공허감2. .372*** -     

내면의 공허함2-1. .326*** .925*** -    

관계성의 부재2-2. .390*** .912*** .742*** -   

무의미함2-3. .271*** .858*** .720*** .687*** -  

폭식행동3. .279*** .634*** .635*** .541*** .523*** -

***p<.001.

표 감각추구 폭식행동 심리적 공허감 간 상관관계1. , ,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 

감각추구 성향은 심리적 공허감에 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72, β p<.001), 

심리적 공허감은 폭식행동에 정적 영향을 미

친 것으로 나타났다( =.615, β p<.001). 반면 심, 

리적 공허감을 함께 투입한 모형에서는 감각

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 =.050, β p 그리고 간접=.397). 

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표본 수 개를 재추출하고 5,000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 

는 표 과 그림 에 제시하였다 표 에 제시3 3 . 3

한 바와 같이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은 95% 

단계 모형 β SE t  F

1

독립 매개( )

감각추구 

심리적 공허감
0.372 0.057 5.658*** .139 32.016***

2

독립 종속( )

감각추구 

폭식행동
0.279 0.041 4.101*** .078 16.822***

3

독립 매개 종속( , )

감각추구 

폭식행동
0.050 0.036 0.850 .404 67.038***

***p<.001.

표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 관계에서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분석 2. 

변수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심리적 공허감 0.138 0.035 0.074 0.209

주. Bootstrap samples=5,000

표 심리적 공허감의 간접효과에 대한 결과3. Bootstrapping 

주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크기. c'= .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크기c= .
***p<.001.

그림 감각추구 성향 심리적 공허감 폭식행동의 관계에 대한 매개모델과 표준화 계수추정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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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에 이 [0.074, 0.209] , 0

포함되지 않아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감각추구성향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공허감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

감각추구 성향을 독립변인으로 심리적 공, 

허감의 하위요인인 무의미함 관계성의 부재, , 

내면의 공허감을 매개변인으로 폭식행동을 ,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병렬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표 에 제시하였다 표 에 제4 . 4

시된 바와 같이 각 경로 별 효과를 살펴보면 

감각추구 성향은 심리적 공허감의 하위요인 

중 무의미함( =.271, β p 관계성의 부재<.001), (β

=.390, p 내면의 공허함<.001), ( =.326, β p<.001)

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내면의 공허함은 폭식행동에 유. , 

의한 정적 영향을 미친 반면( =.467, β p<.001), 

무의미함( =.100, β p 과 관계성의 부재=.231) (β

=.103, p 는 폭식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245)

미치지 않았다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 

기 위해 부트스트랩을 실시하여 표본 수 

개를 재추출하고 신뢰구간에서 검증5,000 95% 

하였다 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와 그림 에 . 5 4

제시하였다 표 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각. 5 , 

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

리적 공허감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살펴보

변인 β SE t  F

감각추구 성향 폭식행동 0.279 0.041 4.101*** .078 16.822***

감각추구 성향 무의미함 0.271 0.016 3.973*** .073 15.784***

감각추구 성향 관계성의 부재 0.390 0.023 5.981*** .152 35.772***

감각추구 성향 내면의 공허함 0.326 0.025 4.858*** .106 23.603***

무의미함 폭식행동 0.100 0.213 1.202
.421

35.638***
관계성의 부재 폭식행동 0.103 0.148 1.167

내면의 공허함 폭식행동 0.467 0.145 5.194***

***p<.001.

표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의 관계에서 심리적 공허감 하위요인의 병렬매개효과4. 

경로 β SE
95% CI

BootLLCI BootULCI

감각추구 성향 무의미함 폭식행동(X) (M1) (Y) 0.016 0.016 -0.012 0.052

감각추구 성향 관계성의 부재 폭식행동(X) (M2) (Y) 0.024 0.026 -0.024 0.081

감각추구 성향 내면의 공허함 폭식행동(X) (M3) (Y) 0.092 0.027 0.044 0.149

Bootstrap samples=5,000

표 연구 모형의 간접효과 유의성5.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 

면 부트스트랩을 통한 간접효과 검증에서 내, 

면의 공허함의 효과가 신뢰구간에 이 포함되0

지 않음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다( =.092, 95% CI [0.044, 0.149]).β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여자 대학생의 감각 추

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

리적 공허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으

며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라 논의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주요 변인인 감각추구 성향 심리적 , , 

공허감 및 폭식행동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 

변인 간의 상관을 보고해 온 선행 연구의 결

과와 일치한다 구체적으로 감각추구 성향과 . , 

폭식행동의 정적 상관은 감각추구 성향이 높

은 개인일수록 폭식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두 변인이 밀접한 관련이 있

음을 보고한다. 이는 폭식형 섭식장애 집단에

서 높은 감각추구 성향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등 의 연구와 일치한다Brewerton (2018) . 또한 

심리적 공허감과 폭식행동의 상관관계 역시 

정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 

공허감과 허무한 감정을 없애기 위한 수단으

로 폭식행동을 보인다는 의 연Goodsitt(1985)

구 결과와 부합한다 재인용(Goodsitt, 1985, : 

뿐만 아니라 공허감 무가치함 Miller, 2020). , 

등의 심리적 특성과 폭식 경향 간의 높은 상

관을 보였다는 선행 연구 결과이정윤( , 2003)

와도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공허감

이 폭식과 같은 문제적 섭식 행동을 유발하는 

주 매개변인이 없는 모형에서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크기. c'= .

매개변인이 있는 모형에서 감각추구 성향이 폭식행동에 미치는 효과 크기c= .
***p<.001.

그림 병렬매개모형 분석 결과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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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인이 경, 

험하는 정서적 결핍이 행동 반응의 방향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감각추구 성향과 심리적 공허감 , 

간의 유의미한 상관은 강한 자극을 지속적으

로 요구하는 개인일수록 일상에서는 충분한 

심리적 만족을 얻지 못하여 공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Zuckerman(2014)

에 따르면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은 

생리적으로 만성적인 저각성(chronically 

상태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underaroused) 

다. 따라서 높은 자극 역치를 가진 개인은 일

상적 자극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특징이 심리적 공허감과 관, 

련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의 관계를 , 

심리적 공허감이 설명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

시하였다 이는 높은 수준의 자극을 추구하는 . 

개인이 일상 자극만으로는 충분한 만족을 경

험하지 못할 때 공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

으며, 이러한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해 폭식 

행동을 선택하여 즉각적인 보상을 얻으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공허감이 부적응 행동을 촉발한다는 

등 의 연구와는 맥을 같이하지만Miller (2020) , 

감각추구 성향이 직접 문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한 의 연구 결Cloninger(1987)

과와는 차별화된다 는 감각추. Cloninger(1987)

구의 상위 개념인 자극추구 성향이 행동 활성

화 시스템 및 (Behavioral Activation System) 

도파민 체계와 관련되어 있어 즉각적인 보상 , 

추구로 이어지는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는 경

로를 제안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심리

적 공허감이 감각추구와 폭식행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하나의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질적 취약성이 정서적 결, 

핍을 거쳐 행동으로 발현될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

셋째 심리적 공허감의 하위 요인 중 내면, 

의 공허함만이 폭식행동과 특히 밀접하게 관

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는 

폭식행동이 단순한 감각추구 성향의 발현이라

기보다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이 내면의 ,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

한 부적응적 행동임을 시사한다 구체적으로 . 

높은 감각추구 성향을 가진 개인은 생리적으

로 각성 역치가 높아 일상의 자극만으로는 심

리적 만족을 얻지 못하고 만성적인 저각성 , 

상태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Zuckerman, 

이러한 생리적 저각성은 신경계의 감2014). 

각 박탈 상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 감각

박탈과 유사한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일부 개인은 자신의 내면을 아무런 생동감

이나 내용물이 존재하지 않는 내면의 공허

감으로 지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Suedfeld, 

또한1975). , 내면의 공허함은 과  Heatherton

가 제시한 혐오적인 자기 인Baumeister(1991)

식을 촉발하는데 자신의 내면에서 유의미한 , 

정서적 역동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주의

가 집중되면서 개인은 자신의 존재를 결핍, 

된 상태로 인식하게 될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인은 참기 힘든 혐오적 자. 

기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도피(Heatherton & 

하기 위한 부적응적 수단으Baumeister, 1991) 

로 폭식행동을 선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요인 중 관계성의 부재와 무의미함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한 설명 

은 다음과 같이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감

각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은 주도적으로 외부 

자극을 탐색하는 경향이 강해 정서적 유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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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여를 일반 집단만큼 심각한 결핍으로 지

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Zuckerman, 

또한 자기 도피 모델1994). (Heatherton & 

의 핵심 기제인 Baumeister, 1991) 자기 자각

으로부터의 회피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관. 

계성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은 타인과의 연결

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사회적 

연결 동기를 자극하며 이는 자기의식을 강화

시킨다. 반면 관계성의 부재로 인한 공허함은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

으려는 사회적 연결 동기를 자극하여 오히려 , 

대인관계와 자기의식에 집중시키는 경향과 관

련될 수 있다 따라서 관계성의 부재는 고통. 

스러운 자기 인식에서 벗어나려는 자기 도피 

전략인 폭식행동의 심리적 기제와 다르게 작

용하여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 행동 간의 관계

에서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을 수 있다. 

또한 무의미함은 공허감의 실존적 차원을 

반영하는 관점으로 인생의 의미나 방향성, 

목적을 상실하여 삶을 무의미하거나 가치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심리적 공허감의 하

위요인이다 본 연구에서 무의미함의 매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과 Heatherton

가 제안한 자기 도피 모델의 Baumeister(1991)

인지적 해체 개념으(Cognitive Deconstruction) 

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자기 도피 모델에 따

르면 폭식은 자아에 대한 복잡한 생각을 멈추

기 위해 인지 수준을 극도로 단순화하는 과정

이다 즉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과 . , 

같은 의미 있는 사고를 거부하고 지금 여기-

에서의 미각과 포만감과 같은 구체적인 감각 

자극으로 주의 범위를 좁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무의미함은 인생의 목적과 , 

가치를 고민하는 고차원적 인지 과정으로 해

석할 수 있으며 폭식은 이러한 고차원적 사고 

과정 자체를 멈추고 마비시키기 위한 도피수

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감각추구 성향. 

이 높은 개인이 무의미함에 대한 인지적 평가

로 인해 폭식행동을 보이기보다는 그러한 무, 

의미함이 주는 부정적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 간의 직접효과

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폭식

행동이 단순한 감각추구 성향의 발현이라고 

하기보다 공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적응적 

대처 행동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 

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감각추구 성향의 , 

측정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등 은 폭식형 섭식장애 . Brewerton (2018)

집단의 경우 감각추구 점수가 높다고 보고하

였으나 해당 연구에서는 충동성 및 탈억제 , 

특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감각추구 개념을 

사용하였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는 와 이 감각추구를 충Whiteside Lynam(2001)

동성의 하위요인으로 개념화한 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한국판 다차원적 충동성 척도

에서 감각추구를 측정하는 문항만을 (UPPS-P)

사용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측정된 감. 

각추구의 다양한 측면이 본 연구에서는 반영

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측정상, 

의 차이가 감각추구 성향과 폭식행동 관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미쳤

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이 여자 대, 

학생으로 한정되었다는 점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등 은 남자 청소년은 감각추. Laghi (2015)

구의 하위요인이 폭식과 유의미한 연관을 보

였으나 여자 청소년은 감각추구와 폭식 간의 , 

연관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 

본 연구에서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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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맥을 같이하고 대상의 특성과 성별 간의 , 

차이가 관련 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자료들은 . , 

모두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기. 

보고식 설문지는 사회적 바람직성 편향으로 

인해 반응을 과장 또는 과소하여 답변할 가능

성이 있다 이러한 주관적 답변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임상적 관찰이

나 일상에서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경험표집법과 같은 다각적 측정방식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심리적 공허감을 보다 다각적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생리학적 지표를 함께 

사용하거나 전문 임상가의 면담을 통해 자료

를 수집한다면 본 연구 결과에 대해 더욱 정

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 

연구의 표본은 명으로 매개효과 검증을 위201

한 기초적인 표본 크기는 갖추었으나 전체 , 

표본을 대표하기에는 표본의 크기가 다소 제

한적이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 

향후 연구에서는 대규모 표본을 활용하여 모

델을 재검증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 

에서는 폭식행동의 비중이 여자에 집중되어 

있다는 등 의 선행 연구를 바탕Kessler (2013)

으로 연구 대상을 여자로 설정하였다 다만. , 

최근 남자들의 체형과 체중에 대한 관심이 늘

고 섭식 문제의 빈도 또한 늘고 있는 추세이

기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확대하여 

성별 간 비교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적 질환 경험 여부만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가 자기보고식 설문에 기

반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는 진단명이나 치료 여부와 같은 민감한 정보

를 수집하지 않았으며 정신과적 질환 경험 , 

여부만을 측정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자기보. 

고식 설문에 기반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연구 참여자

에게 정서적 불편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이론적 측. , 

면에서 감각추구와 폭식행동을 연결하는 심리

적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는 . 

감각추구와 폭식행동 관계의 직접적인 인과관

계만을 탐색해 온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감각

추구와 폭식행동 사이의 심리적 요인에 주목

하여 심리적 공허감을 통한 간접효과가 유의

함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공허감. 

이 감각추구와 폭식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심리적 공허감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 

구분하여 탐색함으로써 모든 종류의 공허함, 

이 폭식 행동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며 자신, 

과 연결이 끊긴 듯한 상태인 내면의 공허함 

만이 폭식행동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인 의의를 

지닌다.

셋째 감각추구 성향이 높은 개인의 폭식행, 

동을 다룰 때 공허감 관리가 중요하다는 임, 

상적 가이드를 제공했다 연구 결과는 변화시. 

키기 어려운 감각추구 성향을 다루기보다 이 

기질을 부적응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심리적 

공허감을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

사하였다. 

이에 따른 향후 연구 제언은 다음과 같다. 

감각추구자들은 일상적인 자극만으로는 충분

한 만족을 경험하지 못해 공허감을 느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지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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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과 더불어 적절한수준의 감각 자극을 제, 

공함으로써 폭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개입 전략

의 효과를 함께 검증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여자 대학생 집단에, 

서 공허감이 폭식행동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기존의 보편적, 

인 정서 조절 개입을 넘어 개인이 직면한 내

면의 공허함을 타깃으로 삼는 심리치료의 필

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청년층 섭식 문제 해. 

결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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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psychological emptiness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binge eating behavior in female college students. We recruited 201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to complete an online survey. Sensation seeking was 

assessed using the UPPS-P scale, binge eating behavior with the Binge Eating Scale (BES), 

and psychological emptiness with the Korean version of the Multidimensional State Emptiness 

Scale (K-MSES). Correlation and mediation analyses were performed to test the proposed 

model. Results show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sensation seeking, psychological 

emptiness, and binge eating behavior. Psychological emptiness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ensation seeking and binge eating behavior. Specifically, among the subcomponents 

of psychological emptiness, only inner emptiness significantly mediated this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inge eating behavior may develop as a maladaptive coping 

mechanism for the inner emptiness experienced by individuals with high sensation-seeking 

tendencies. The study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psychological emptiness i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binge eating behaviors among young women.

Keywords: sensation seeking, binge eating behavior, psychological emptiness, inner emptiness, 

mediation effect


